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최양업토마스 신부님의 순례길

감곡 성당 권은혜 라파엘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순례길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책2권을 사고 난 후 누구
랑 순례를 갈까! 남편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시간을 낼 수 있
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시간을 맞춰서 순례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25년
을 매일 같은 공간에서 쉼도, 일도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신비! 하느님의 신비이겠
죠! 일만 이래도 어떻게 하면 떨어져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도 매일 미사까지 
함께 동행을 하니까 이제는 순례까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느님의 이끄심에 맡
기렵니다. 결혼을 하고 18년을 식당을 남편과 하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
면서 꽃동네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꽃동네 일을 하면서 전례를 맡고 수녀님과 
장애를 갖은 식구들 하고 가족들을 돌보시는 직원선생님들까지 하느님께서는 이런 만
남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차츰차츰 아픈 몸도 좋아지고 지
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점점 많이 배우고 싶고 처음에는 
아프니 아무것도 못 하고 이 세상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다 
맡기고 감사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세상 것에 눈을 뜨고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못하고 더 넓게
는 나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걸 싫어하다 보니 겉으로만 보여지는 저 자신이 힘들
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귀를 닫아 놓았습니다. 이 순례의 길에 초대되
어서 온전히 하느님께 제 삶을 맡겨 보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비석하나 달랑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이래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
고자 했던 신부님의 순례길 상상을 해보려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순례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텅 빈 묘지 텅 빈 
성당 아무것도 없는 성지 하느님은 왜 이곳으로 순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의 기도는 세상에 혼자 떨어져 매순간 이 힘든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저
의 일상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함께 살고있는 이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저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어 저 
자신을 힘들게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으로 보내진 것만 같은 생각으
로 삶이 무겁고 벅찼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선한 행위, 친절. 사랑 이 모든 것 안
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춥고 이 텅 빈 곳에 수난받으신 하
느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 한 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봐주는 천생연분이 겉
으로만 보여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에 부끄럽다는 생각을하게 되었습니



다. 어렸을 때의 상처가 고스란히 맘속에 남아 있는 걸 치유하지 못하고 평생 48년을 
방어기제를 쓰고 살았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닫고 내 생각만 주장했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짜증을 냈던 저 자신 나에 대한 쉼, 여유, 사랑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힘듦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부끄
러웠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길에는 항상 하느님
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사를 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
셔서 힘든지도 모르고 기쁘게 활동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께
서는 박해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을 찾아서 헤매는 고달픈 여정을 외면하고 싶고 기쁘지가 않았습니
다. 일 말고는 나에게 시간을 내어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래서 부족한 나를 순례의 길에 초대해 주셨구나!  이 길을 성모님 손 잡고 진리를 찾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례의 길에 사랑하는 딸(가브리엘라)을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당고개 순교성지에 함께 하면서 냉담을 풀고 수리산성지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딸의 손을 잡고 “엄마는 소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딸(가브리엘라)을 꼭 안
아주면서 하느님도 가브리엘라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셔 하면서 울컥 했습니다. 이 순
례의 길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초대해 주셨고 가장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 안에 심고 가정공동체에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셨나 
봅니다. 사랑을 듬뿍 받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느님께 가도 소원
이 없네요.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바
로 넘어지고 원망하고 금방 포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던
져 버리고 먼 곳으로 도망치기에 바빠 겉으로 보여지는 가식의 모습만으로 가득 찼던 
저에게 이 순례를 통해 한없이 부족해도 늘 변함없이 옆에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하느님을 잊고 나로 가득 채어졌던 시간들을 다시금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에게 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례의 길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가 진짜 순례의 길이 시작됩니다. 바로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
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맺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최양
업토마스 신부님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